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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간호학에서 조직문화연구의 현 상태는 물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간호조직문화’와 관련된 연구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국내의 간호 조직문화와 관련된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 이상의 논문을 검색하였고 해당 논문을 분석하였다. 총 30편의 논문이 최종 선별되었으며 그 수에 

있어 1990년대 말 이후 논문수가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논문들은 비 실험연구이며 관계 

지향적 문화, 혁신 지향적 문화, 위계 지향적 문화, 업무 지향적 문화로 구성된 문화유형을 정의하고 있는 

경쟁가치모델의 이론적 접근과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간호조직문화와의 관계를 보고자 하는 요인들은 

주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유효성 등간의 상관관계를 보고자 하는 연구들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의 

간호 조직문화에 대한 다음 단계의 연구에서 다양한 접근방법과 연구방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 중심어 :∣간호∣조직문화∣고찰∣ 

Abstract

The authors reviewed research related to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in order to determine 

the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as well as the current status of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Research that analyzed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were selected from journal articles in 

Korea and were reviewed. A total of 30 articles were collected. The number of studies on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has shown a rapid increase since the late 1990s. Most research studies 

used a non-experimental design. The most frequently used organizational culture model and 

instrument was the competing values model defining culture pattern, which consists of 

relation-oriented, innovation-oriented, hierarch-oriented, and task-oriented culture. Other factors 

showing correlation with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included job satisfaction, effectiveness, 

and so on. These results will be used to provide basic data for nursing leaders. In Korea, the 

next phase of research on organizational culture will require use of various approaches and 

research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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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조직문화는 조직이론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실무자들

의 많은 관심을 끌어온 연구주제이다. 조직문화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조직문화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이 되어 

조직성과의 향상을 가져오는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라

는 기본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조직문화에 대한 개념들은 인간관계론이 대두된 

1930년대에 처음으로 개발되었지만 입원기간, 의료비 

지불제도, 관리의료(managed care)제도, 의료비용 절

감, 직원과 환자의 불만족에 대한 연구가 보고된 1980

년대부터 의료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1]. 

간호계에서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질 

관리 일환으로, 환자안전문제의 개선을 위한 중재나 노

력이 전반적인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되면서 

이에 영향을 주는  조직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2][3]. 이에 임상간호사들의 직업적 안정과 전문

적 향상을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조직의 생산적인 발전

을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고 동시대의 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간호조직 문화를 파악하여 간호사 업무환경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임

상간호현장의 조직문화를 보다 실감나고 정확히 측정

할 수 있는 도구개발연구나 임상간호사들이 경험한 생

생한 조직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질적 연구 등이 시도

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조직문화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조직문

화의 구성요소, 유형 및 성과에 관한 연구들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조직문화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치관, 신념, 규범, 관습 등 여러 요

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제윤[4]은 조직문화의 구성요

소는 연구자의 연구방법이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고 하였다. Pascale과 Athos[5]의 7S모형에서 조직문

화의 구성요소는 공유가치(shared value), 전략

(strategy), 구조(structure), 관리시스템(system), 구성

원(staff), 관리기술(skill), 리더십 스타일(style)로 정의

되고 있으며 Schein[6]은 조직문화를 조직 구성원의 일

반적인 인식수준을 중심으로 잠재적 단계, 인식단계, 가

시적 단계로 설명하며, 조직문화의 구성요소를 기본적

인 가정(basic assumption), 가치관(values) 및 인공물

과 창조물(artifacts and creators)로 제시하였다. 또 

Deal과 Kennedy[7]는 또 다른 관점에서 조직문화형성

에 작용하는 중요 요소로서 조직의 환경(environment), 

기본가치(value), 중심인물(heroes), 의례와 의식(rites 

and rituals), 문화적 네트워크(cultural network)를 들

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간호조직문화에 대한 연구에

서 이러한 의문이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많지 않아 

보인다. 둘째는 조직문화를 어떻게 유형화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이는 어떤 문화가 보다 여러 가지 조직효

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나 성과와 관련하여 유효

성이 높은가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것들로 현

존하는 조직문화를 이해하고 원하는 바람직한 조직문

화를 개발하려면 자기조직의 총제적인 조직문화유형을 

진단하여야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일 수 있다. 그

러나 학자들마다 조직문화의 구성요소 중에서 어떤 관

점이나 변수 또는 속성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

게 조직문화를 분류하고 있어 단일화된 조직문화 유형

분류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조직문화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서 하나의 변

수나 속성을 중심으로 한 일차원적인 분류와 두 개의 

속성이나 변수를 기준으로 한 이차원적인 분류로만 이

루어져 있다. 일차원적인 분류기준을 이용한 조직문화

의 대표적인 연구는 경쟁가치모형에 기초한 Quinn과 

McGrath [8]의 연구이고 이차원적 접근과 경영학분야

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유형은 Deal과 Kennedy[2],  

Harrison [9], 국내학자로는 서인덕[10]이 제시한 유형

접근법 등이 있다. 세 번째는 조직문화와 성과에 대한 

관계 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연구로 조직의 목적을 달성

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주로 보고자 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간호학에

서의 대부분의 논문이 이 세 번째 유형이며 이들 논문

에서 간호조직문화는 구성원들의 행동과 조직전체의 

행동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 질적인 간호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중요

한 변수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간호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인지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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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호사의 이직률은 낮아지지 않는 가운데[11] 병원

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병원 나름의 특유한 조직문화

를 실감하면서 간호사들이 적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발표된 신입간호사

의 적응 연구나 프리셉터의 역할경험 연구[12] 등에서

도 간호사들이 환자업무 외적인 조직문화요인에 의한 

대인고충이 많음이 보고되고 있으나 이러한 우리나라

의 간호조직문화를 특성으로 보고 접근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병원이라는 조직은 전통적으

로 권위주의적인 조직운영 형태 띤 의료기관의 특성을 

유지한 채 양질 의료결과를 추구하기 위해 성과위주의 

조직운영이 강조되면서 경쟁적이고, 사소한 실수도 허

용되지 않는 긴장상태의 조직문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13]. 이러한 조직분위기는 경력간호사나 

신입간호사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

다고 보면서 최근 병원간호사회에서는 간호 관리자나 

리더들이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고 다양한 

의료팀과 환자의 좋은 진료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상호

소통하고 협력을 요하는 긍정적인 간호문화도출 연구

를 전개한 바 있다[14]. 이렇게 간호조직문화는 질적인 

간호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간호 

관리자로서 조직의 문화를 잘 알아야 하고 그 특성을 

중심으로 간호조직문화를 평가하고 더욱 바람직한 방

향으로 개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으로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 간호조직문화 연구들의 시각과 접근방법 등

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 간호학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간

호문화에 대한 관점을 고찰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나날이 급변하는 역동적인 의료 환

경에서 간호생산성과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작용하는 

간호조직문화를 규명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시행되었으

며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수행된 기존 간호조직문화 관

련 연구의 분석을 통해 향후 간호조직문화 연구에서 필

요한 방향과 방법들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시

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간호조직문화와 관련된 

연구 현황을 분석하여 간호조직문화에 대한 이론적 접

근과 구성내용, 도구, 연구에서 같이 다루고 있는 변수

를 파악하고자하며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 조직문화와 관련된 논문의 일반적 특성(연구

유형, 출판연도, 출처, 연구대상자)을 분석한다.

2) 간호 조직문화 관련 논문에서 다루어진 문화에 대

한 이론적 영향과 구성요소, 도구의 내용 및 다루

어진 연구 개념(변수)을 분석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 논문은 국회도서관 DB검색 및 한국

학술정보 논문검색서비스(KISS) 검색도구, 국가과학기

술정보센터 논문데이터베이스(NDSL) 검색도구를 이

용하여 2013년 5월을 기준으로 검색일 전까지, 국내의 

간호 조직문화와 관련된 간호학 논문을 검색하였고 많

은 자료보다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논문

으로서 공개적으로 인정받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검색하는 것으로 하여 학위논문은 검색에 포함하지 않

았다. 출판된 연구논문 중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

용색인(KCI)을 이용하여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만을 검토하였고 연구 설계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연구의 결과나 효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상 논문은 국회도서관에서는 34편, KISS에서는 28편, 

NDSL에서는 30편이 검색되어 이중으로 추출된 논문을 

제외하여 39개의 논문이 일차적으로 선정되었다. 이들 

논문에서 본 연구의 선정기준으로서 간호조직문화만을 

다루면서 간호 조직문화 도구를 사용한 논문을 보고자 

하였으므로 이들 39개 논문은 간호조직문화에 대한 2

개의 종설연구를 제외하여 37개의 논문을 검토하였다. 

37개 논문의 내용을 검토과정을 통해 조직문화와 유사

개념으로 언급된 조직풍토 연구논문 2개, 환자안전문화 

연구논문 3개, 팔로워십 연구논문 1개, Q-방법론을 사

용한 1개 논문을 제외하고 간호조직문화만을 다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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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2. 자료 분석 방법  
간호조직문화를 다룬 30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원문

을 고찰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유형, 출판연도, 출

처, 연구대상자 관련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또한 조직문화에 대한 관점, 이론적 모델, 측

정도구 및 조직문화와 함께 함께 다루어진 연구 개념을 

분석하였다. 

3.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의 분석틀을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III. 연구 결과  

1. 연구대상논문의 일반적 특성
초기 검색된 39개 연구논문이 제목과 초록 검토 후 

해당기준에 충족하는 연구로 총 30편의 연구가 최종 선

별되었다. 연구대상 논문들의 출판년도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였으며 연구의 연도별 편수를 살펴보면 

1998년에서 2000년까지 3년 동안 2편이었던 것이 2001

년부터 5년간 8편, 2006년 이후 5년간 13편, 2011년 이

후 3년간 7편으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논문의 출처학회지는 간호행정학회지가 17편(56.6%), 

임상간호연구와 한국직업건강학회지(구 한국산업간호

학회지)가 각각 2편, 대한간호학회지와 한국보건간호학

회지에 각각 1편씩 게재되었다. 간호학회가 아닌 타 학

회 학술지의 경우는 한국 병원경영학회지 3편(10.0%), 

대한경영학회지와 보건의료산업학회지가 각각 2편, 보

건과 사회과학에 1편이 게재되었다. 

표 1. 논문발표년도와 논문지   
특징 빈도(%)

발표년도

1998~2000
2001~2005
2006~2010
2011이후

 2(6.6)
   5(26.6)
  13(43.3)
  7(23.3)

논문지명

간호행정학회지
임상간호연구
한국직업건강학회지
한국산업간호학회지
대한간호학회지
한국보건간호학회지
한국병원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보건의료산업학회지
보건과 사회과학

 17(56.6)
 2(6.6)
 2(6.6)
 1(3.3)
 1(3.3)
 1(3.3)
 3(9.9)
 2(6.6)
 2(6.6)
 1(3.3)

선별된 논문의 연구대상자의 세부 분포는 병원간호

사가 28편(93.4%), 보건소근무 간호사가 2편(6.6%)이었

다. 병원 간호사들은 세부적으로 신규간호사, 전산사용

간호사, 프리셉터, 중환자실 간호사, 수술실간호사, 수

간호사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이외 군병원간호장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논문도 있었다. 

표 2. 발표논문의 연구대상자   
특징 빈도(%)

병원간호사

일반간호사 및 구분없음
신규간호사

전산사용간호사
프리셉터

중환자실간호사
수술실간호사
간호관리자
군간호사

20(66.6)
1(3.3)
2(6.6)
1(3.3)
1(3.3)
1(3.3)
1(3.3)
1(3.3)

보건간호사 보건간호사 2(3.3)

2. 분석
2.1 간호조직문화의 이론적 영향 
간호조직문화를 다룬 30개 논문에서 조직문화에 대

한 이론적 영향을 분석해보았을 때 가장 많은 이론적 

배경 또는 영향을 미친 모델은 25편(83.3%)의 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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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Quinn과 McGrath [8]의 경쟁가치 모델이었다. 

이는 조직문화의 정의 및 영역을 관계 지향적 문화, 혁

신 지향적 문화, 위계 지향적 문화, 업무 지향적 문화로 

구분하여 보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이 모델을 중심으

로 조직문화를 정의하거나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외 김수지 등의 다중하위 문화론적 관점(조직수준, 

실무수준, 개인수준), Harrison 모델(인간 지향적 문화, 

진취적 과업지향 문화, 권력 지향적 문화)[9], Pascale과 

Athos의 7S (공유가치, 전략, 구조, 관리시스템, 구성원, 

관리기술, 리더십스타일)[5]모델이 각 1편이었다. 이명

하의 모델(친화적 문화, 진취적 문화, 보수 위계적 문화, 

과업적 문화)을 사용하여 접근한 연구가 2편이었다.

표 3. 간호조직문화의 이론적 영향 
이론적 배경 모델 범주 빈도(%)

경쟁가치모델
관계지향적 문화
혁신 지향적 문화
위계 지향적 문화
업무 지향적 문화

25(83.3)

다중하위 문화론
조직수준
실무수준
개인수준

  1(3.3)

Harrison 모델 인간 지향적 문화
진취적 과업지향 문화
권력 지향적 문화

  1(3.3)

Pascal과 Athos의 
7S모델

공유가치, 전략, 구조, 관리시스템, 
구성원, 관리기술, 리더십스타일   1(3.3)

이명하의 모델
친화적 문화
진취적 문화
보수 위계적 문화
과업적 문화

 2(6.6)

2.2 간호조직문화의 측정도구
30개 논문에 있어 각 간호조직문화를 측정하는 도구

를 분석했을 때 관계지향 문화, 혁신지향 문화, 위계지

향 문화, 업무지향 문화로 나누어 측정하는 한수정[3]의 

도구가 14편(46.7%)으로 가장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었

다. 또 인간적 문화, 진취적 문화, 위계문화, 과업문화로 

나누어 측정하는 김문실, 김지현, 한수정의 도구를 사용

한 연구가 3편, 친화적 문화, 진취적 문화, 보수위계문

화, 과업적 문화로 측정한 이명하의 도구가 2편이었으

며 관계, 혁신, 위계, 업무지향 문화의 김수지의 도구, 

혁신문화, 관계문화, 위계문화, 과업문화로 측정한 김칠

의의 도구, 인간중심 문화와 업무중심문화의 두 측면에

서만 측정한 김대란의 도구, 인간적 문화, 진취적 문화, 

위계적 문화, 업무지향 문화를 측정하는 오석태의 도구

가 각각 1개씩 사용되었고, 연구 내에서 자체개발해서 

사용한 연구가 7편이었다. 각 도구별 조직문화에 대한 

기술 및 구분은 도구개발자에 따라 달랐다.

표 4. 측정도구와 조직문화에 대한 기술 및 구분  

도구
조직문화에 대한 기술 및 

구분 
빈도(%)

한수정(2002)도구
관계지향적 문화
혁신 지향적 문화
위계 지향적 문화
업무 지향적 문화

14(46.7)

김문실, 김지현,
한수정(2004)도구

인간적 문화
진취적 문화
위계문화
과업문화

3(9.9)

이명하(1998) 도구
친화적 문화
진취적 문화
보수위계 문화
과업적 문화

2(6.6)

김칠의(2008) 도구
혁신문화
관계문화
위계문화
업무문화

   1(3.3)

김대란(1999) 도구 인간중심 문화
업무중심문화    1(3.3)

김수지(2001) 도구
관계문화
혁신문화
위계문화
업무지향 문화

   1(3.3)

오석태(2003) 도구
인간적 문화
진취적 문화
위계적 문화
업무지향 문화

   1(3.3)

자가개발 7(23.1)

2.3 간호조직문화 연구에서 다루어진 종속변수
30개의 논문들의 연구자들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

한 개념과의 관계를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을 

정리해보았을 때 직무만족이 가장 많았으며 조직몰입, 

조직유효성, 조직성과, 이직 등과 같은 성과변수들이 주

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간호사의 정보역량, 감정노동, 

사건보고, 임파워먼트, 혁신행동, 셀프리더십 등과의 관

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은 한 연구에서 한 가지 이상의 개념이 

나올 수 있으며 대부분의 논문들은 간호조직문화의 유

형을 나누고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거나 설명력을 연

구들이었으며 일관된 결과였다기보다는 각 유형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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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표 5. 간호조직문화연구에서 다루어진 종속변수와 빈도
연구종속변수 빈도 *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 효율성
조직성과

이직(이직의도)
팀효과성
정보역량

인지도 조사
유형(패턴) 조사

자기효율성
감정노동
임파워먼트
오류 보고
혁신행동
사고보고
리더십

13
5
4
3
3
2
2
2
1
1
1
1
1
1
1
1

 * 중복가능

IV. 논의 

조직문화는 조직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체

의 목적달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형

성된다. 따라서 조직의 사업내용과 환경, 구성원이 조직

마다 다른 만큼, 조직문화도 조직마다 각기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조직문화의 특성을 규명하고자하는 일

환으로 국내에서 수행된 기존 간호조직문화와 관련된 

연구의 동향과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간호학 분야에

서 다루어진 조직문화에 대한 지식의 상태를 살펴보고

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시작하는 초기 연구팀은 조직문화와 조직

풍토를 구분해서 접근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조직

문화와 조직풍토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Gershon 등[1]

은 조직문화는 ‘규범, 가치, 정해진 조직의 기본가정으

로 정의되며 막연하고 만질 수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사

정하기 어렵지만 직장생활과 간호의 질을 이끌어 가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하였다. 반면, 조직풍토는 

‘정책, 절차, 보상체계와 같이 직원이 인지하는 것으로 

측정과 평가가 더 쉽다’고 하였으므로 양적으로만 간호

조직문화를 측정하기보다는 질적, 양적의 다양한 방법

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화를 측정하기에 더 적합하고 적

절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팀이 검색어로 ‘조직문

화’로 자료수집 하였음에도 ‘조직풍토’개념으로 연구한 

논문이 함께 검출되었다. 이들 논문을 살펴보았을 때 

모두 조직문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고 조직문화

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직풍토를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간주하고 있었다[16]. 이외에

도 1단계 검색 시 환자안전문화를 조직문화의 일부로 

보고 연구를 진행한 논문 3개, 그리고 팔로워십을 조직

문화의 일부로서 간주하고 진행한 논문이 1편 추출되

었다. 이들 논문에서 환자안전이 문화의 일부분임을 강

조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아직 조직문화

를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에 대한 고민과 용어정의에 대

한 동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고민으로 

간호조직문화 문헌검색에서 추출된 다른 차원 즉 리더

십과 환자안전, 의사소통 등에 대한 문헌검색과 함께 

한국의 간호문화를 품어낼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30편의 논문 중 출판년도는 

1998년도부터 2012년까지였으며 연구의 연도별 편수를 

살펴보았을 때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어 간호조직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문의 출처학회지는 간호

행정학회지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간호학 학술지가 아

닌 타 학회 학술지에도 간호조직문화에 대한 논문도 적

지 않게 게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분석 대상 논문의 연구대상자는 논문에 따라 세부적

으로 근무부서, 역할, 근무기간에 따라 구분해 접근하였

다. 이는 문화를 측정할 때 구성원이 속한 집단이나 조

직에 대한 기준, 적절한 분석의 단위 설정 또한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Scott-Findlay와 Estabrooks[15]의 연구에서도 조직

문화 연구의 경우 관심의 변수인 문화는 개인 수준에서 

측정되지만 그룹이나 집단 현상이기 때문에 해석에 주

의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적절한 분석의 단위 설정은 중

요한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간호사들은 다양한 

간호단위에서 그룹이나 팀으로 일하고 있으므로 앞으

로 간호조직의 연구에서 적절한 분석의 단위 설정이 우

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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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간호조직문화 연구에서 이론적 틀을 사용

했으며 대부분 조직학에서 빌려 온 이론을 사용했다. 

그 중 Quinn과 McGrath의 경쟁가치 모델의 이론적 관

점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이 외 김수지 등의 다중하

위 문화론적 관점(조직수준, 실무수준, 개인수준), 

Harrison 모델(인간 지향적 문화, 진취적 과업지향 문

화, 권력 지향적 문화), Pascale과 Athos의 7S(공유가

치, 전략, 구조, 관리시스템, 구성원, 관리기술, 리더십스

타일)을 사용하였고 또한 국내 이명하의 조직 문화에 

대한 정의로 이론적 토대와 문화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하였다. 간호조직문화 연구에서 경쟁가치모델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 모델이 조직문화를 이해하

기 쉽고 조직문화 변화의 가이드로서 매우 유용한 모델

이라는 점에서는 장점일 수 있으나 이 모델이 조직문화

를 결정짓는 것을 가치의 경합이라고 보고 있으며 다양

한 관점의 문화를 설명하는 모델 중 하나로써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간호조직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제

한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조직문화에 대

한 이론적 관점이 다른 학문에서 다룬 이론이기 때문에 

간호지식체로의 발전이나 이론개발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간호조직문화를 측정하는 도구를 분석했을 때 

국내에서 개발한 도구인 한수정[3]의 도구를 사용한 연

구가 14편(4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사용된 도

구 모두 국내 실정에 적용하고 개발한 국내 연구자의 

도구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모두 

조직문화의 유형만을 분류하는 도구였으며 도구들의 

구성도 대부분 관계, 혁신, 위계, 업무지향 문화의 4가

지 영역으로 구성된 일원적 도구들이었다. 이는 국외 

연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즉, 외국 문헌에

서 조직문화를 측정하기 위해 간호단위의 특성을 반영

하고 있는 NUCAT(Nursing Unit Cultural Assessment 

Tool)이나 조직 구성원의 성취감, 관계, 권력, 조직문화

의 인지정도, 조직문화의 강도 등의 다양한 변수가 포

함된 NAS(Nurse Assessment Survey)나 

OCI(Organiza-tional Culture Inventory)처럼 특정한 

조직변수나 특성을 반영하는 조직문화 측정도구의 사

용은 국내 논문에서는 아직 볼 수 없었다. 

오늘날 경쟁적인 풍토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의료기

관에서 조직문화를 평가하고 다른 변수들 간의 연구결

과를 평가해야 하는 간호리더나 경영자들은 정말로 이

러한 연구접근이나 도구가 연구자가 속한 조직의 특성

을 포함한 것인지 신중히 살펴야할 것으로 보인다. 우

리나라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병원 나름의 특

유한 조직문화를 호소하고 있고 실감하면서 적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12].

또한 무례함이나 직장 내 약자 괴롭힘, 배타성, 엄격

성, 권위주의적인 조직운영 등의 문화가 있음에도[13] 

이들을 담아내는 도구나 이론적 접근은 없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간호조직문화를 특성으로 보고 

환자업무 외적인 조직문화요인을 담아내는 이원적 도

구나 다양한 이론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는 이러한 간호조직문화의 접근에 대한 고민을 제

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직 문화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특정 성과변수와

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 많았다. 주요 연구 종속

변수의 개념을 살펴보면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유효

성, 조직성과, 이직, 팀 효과성 등의 성과변수가 대부분

이었으며 정보역량이나 인식조사 오류보고, 혁신행동 

등의 연구개념 등도 있었다. 대부분의 논문들은 간호조

직문화의 유형을 나누고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연

구였으며 어떠한 유형이 상관관계가 있으며 설명력을 

갖는지를 보는 조사연구들이었으며 다른 학문의 조직

문화연구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

다[16]. 이들은 각 유형별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모두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목표를 간

호조직문화에 대한 연구방법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추후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로 잡았기 때문

에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나 상관관계의 유의성은 분석

하지는 않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연구에서 각 

종속변수의 개념정의, 유의성 유무 및 관계성 분석 등

의 심도 있는 탐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간호조직문화에 대한 학술적 노력의 대부

분은 경험적 문헌검토와 조직수준에 있어 단순한 상관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우리나라 간

호의 현실을 반영하는 조직문화의 구성요인이나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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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연구 활용에 있어

서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또한 간호 관리자나 경영

자들은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문화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전략을 고안해야 할 입장에 놓여있다고 할 

것이다. 간호 관리자들은 나날이 급변하는 역동적인 의

료 환경에서 조직문화를 잘 알아야 하고 그 특성을 중

심으로 간호조직문화를 평가하고 더욱 바람직한 방향

으로 개발할 수 있어야 하는데 Goffee와 Jones[17]는 조

직문화는 각 조직에 따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자

는 재빠르게 조직의 문화를 파악하여 적응하거나, 필요

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조직문화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명확하게 구성된 조직문화는 새로운 직원을 안내하

고 그들을 조직에 맞추어 나가도록 돕고, 집단행동을 

강화토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직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설정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영전략이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에서 연구 발표된 간호조직문화와 관

련된 연구들을 분석하여 간호사와 간호조직을 대상으

로 한 조직문화에 대한 지식의 상태를 추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국내의 간호 조직문화와 관련된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 이상의 간호학 논문을 주요어로 ‘간호(Nursing)’

와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를 검색하여 해당 

논문을 목록화하였다. 이에 연구목적에 맞는 총 30편의 

연구가 최종 선별되었으며 그 수에 있어 1990년대 말 

이후 증가되고 있었으며 출처학회지는 간호행정학회지

가 가장 많았다.

논문의 대상자는 대부분 병원간호사였으며(91.2%) 

논문의 유형은 대부분이 조사 연구였다. 조직문화에 대

한 관점 및 이론적 영향을 미친 모델은 25편의 논문에

서 사용된 경쟁가치 모델이었으며 간호조직문화를 측

정한 도구의 사용도 다양하지 않았다. 연구 종속 변수

로서 지금까지 연구되어진 개념들은 직무만족이 가장 

많았으며 조직몰입, 조직유효성, 조직성과, 이직 등과 

같은 성과변수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간호조직

문화에 대한 접근과 정의를 다른 학문에서 다룬 이론을 

이용하여 간호지식체로의 발전이나 이론개발에는 제한

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간호 조직문화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해 간호

현장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조직문화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분석의 단위에 더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간호조직문화를 

품어낼 수 있는 모델 및 도구개발, 연구방법에 대한 다

양한 접근 등의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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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

과(간호학석사)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

과(간호학박사)

▪2013년 3월 ～ 현재 : 경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인적자원관리, 성인간호

유 미(Mi Yu)                              정회원
▪200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

호학과(교육석사)

▪2006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

과(간호학박사)

▪2010년 9월 ～ 현재 : 남서울대

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인적자원관리, 신생아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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